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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 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 

   8/28일 1D 1W YTD 

국내

채권 

한국 국고채 3년물 3.788% 3.3 -6.6 83.5 

한국 국고채 10년물 4.284% 4.6 -9.2 89.9  

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 49.6 48.3 52.2 43.2 

 3년 국채 선물(KTB) 103.34 -17.0 21.0 -210.0  

 10년 국채선물(LKTB) 105.75 -58.0 64.0 -717.0  

해외

채권 

미국채 2년물 4.346% 11.3 10.9 87.4  

미국채 10년물 4.721% 4.4 -1.3 55.3 

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 37.5 44.4 49.7 69.6 

 독일국채 10년물 3.291% 2.8 2.0 43.6 

 호주국채 10년물 5.080% 0.9 5.0 32.6 
 

 

 

 

 
      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  국내 채권시장 동향 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

 

 
◼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 

영향. 

◼ 금통위 인상 후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 당

일 금리 하락이 컸던 것에 대한 되돌림으로 금리 상승 

출발. 간밤 국제유가 상승 및 미국 금리 상승도 영향. 

◼ 전일 장 마감 후 공개된 국채발행계획이 PD 간담회 당

시 언급했던 것과 유사했다는 해석으로 영향력은 제한. 

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경계심 있는 가운

데,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확대

되며 금리 상승. 

 

◼ 미국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. 잭슨홀 연설 공개 

후 단기금리 급등. 

◼ 워시 의장, 물가목표제가 PCE 기준 2%인 것은 고정이

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인정. 지금 금융환

경이 긴축적이지 않고, 미국 경제가 강하며 향후 기조

적으로 물가가 목표치로 떨어진다는 확신이 없다면 할

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매파적 시그널 확인. 

◼ 7월 FOMC 떄에 비해 보다 분명하고 매파적인 발언이

라고 평가되면서 단기금리 위주 상승폭 확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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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X & Commodity (단위: %, $)  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 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 
  8/28일 1D 1W YTD 

환율 

원/달러 1,372.50  -0.6% -1.0% -4.6% 

달러지수 99.67  0.5% 0.8% 1.4% 

달러/유로 1.16  -0.6% -0.8% -1.4% 

위안/달러(역외) 6.73  0.2% 0.1% -3.6% 

엔/달러 160.10  0.5% 0.7% 2.2% 

 달러/파운드 1.35  -0.4% -0.8% 0.5% 

 헤알/달러 5.21  0.9% 1.3% -5.6% 

상품 

WTI 근월물($) 83.40  -0.2% -4.2% 45.2% 

금 현물($) 4,454.62  -3.1% -3.2% 3.1% 

비트코인($) 79,089  -1.0% 1.4% -10.0% 

  

 

 

 

 
     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◼ 달러-원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 우위로 -8.40원 하락한 

1,372.50원 마감(야간 1,379.50원). 

◼ 삼성전자 분기배당 역송금 수요와 워시 연준의장의 잭

슨홀 연설을 앞둔 경계감에도 네고물량이 꾸준히 출회

되며 달러-원 하방 압력이 높았음.  

◼ 원달러 환율은 반도체 대기업의 주주환원 등 기대에 더

해 금통위 백투백 인상 등 영향으로 주간 -14원 하락. 

◼ 수출기업 환전이 원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

달러-원 단기 낙폭 확대(7/2일 이후 -180원)에 따른 저

가매수,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 높아진 9월 연준 인상 

가능성 등 고려할 때 원화 강세는 서서히 완화될 가능

성. 

 

◼ 달러인덱스는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급등(DXY 

+0.5%). 

◼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워시 의장은 기조적 인플레

이션이 2% 목표를 향해 의미 있게 개선됐다는 확신이 

부족하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.  

◼ 이후 시장이 반영하는 연준 9월 인상 가능성은 60% 

수준까지 상승했고, 美 국채금리는 단기물 중심 급등하

며(2년물: +11.3bp, 10년물: +4.4bp) 달러 상승 견인. 

◼ 워시 의장은 물가 목표를 연준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

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시장에 마냥 맡기지 않을 것이

라는 태도를 보여줌. 이는 달러 신뢰성에 긍정적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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